
양평 사진 전

문 갤러리‘와

(瓦)’는 4월 1~26

일 사진작가 김

홍희씨의 개인전

‘푸른방랑’을펼

친다. <나는사진

이다> <법정스님의인도기행> 등몇몇출판물과

정기간행물에서 발표됐던 김홍희의 근작들과 미

공개사진들을정리하는전시이다.

<암자로 가는 길>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

지> <방외지사> 등 불교적인 책들의 사진작업을

한 김홍희씨는 이번 전시에서 2년여에 걸쳐 인도

와몽골을방랑하며찍은사진들약40여점을보

여준다. 

몽골의청량한공기, 아스라한물안개가피어나

는인도, 미칠듯이아름다운서해변산의푸른밤

이 김홍희씨의 뷰파인더에 담겨‘푸른 방랑’이라

는 이름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의 카메

라는때로는흔들리며사람들을관조하고, 때로는

자세를낮추어거침없이그안으로파고들어간다. 

김홍희씨는1999년사진집<세기말초상>으로

문예진흥원이선정한‘한국의예술선2000’에선

정됐고, 2000년한국의이미지메이커500인가운

데 25명의 사진가에 포함되기도 했다. (02)379-

3182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관장 김성범)이 보성

대원사티벳박물관소장작품들을대여해‘인도세

밀화특별전’을개최한다. 

4월 5일~5월 7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

시실에열리는이번전시에는인도세밀화50점과

인도민속품35점이전시된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세계 불교문화의 원류

인 인도의 역사와 문화, 생활 등을 그림으로 소개

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다

양한문화예술을감상할수있도록하겠다”고‘인

도세밀화특별전’개최의의를밝혔다. 

‘세밀화(細密畵)’는 인도와 페르시아 문화권의

회화로서 2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세밀’이라는 말에 걸맞게 작은 화면에 섬세하고

정교하게그리는것이특징이다. 이번전시에서선

보이는 세밀화는 인도의 신화, 초상화, 궁정생활,

사냥등의내용을중심으로그린작품들이다. 인도

민속품은국내에서첫선을보이는것이다.

부대행사로 14일 오후 4시‘인도의 세밀화’특

별강연과 부처님오신날이자 어린이날인 5월 5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인도세밀화 그리기’등을

펼칠예정이다. (061)270-2039

서기 2006년 4월 12일 수요일 2233buddhanews.com/category/ culturefocus.asp제 573 호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이 4월 3일~10월

28일제5회괘불탱특별전을개최한다. 지난해감

로탱 만을 모은‘감로’전으로 주목받았던 통도사

가괘불을주제로특별전을하는것이벌써5번째

를 맞았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보물 제1257호 안

성청룡사괘불탱을선보인다.

청룡사괘불은조선시대1658년에제작된영산

회괘불이다. 청룡사괘불이주목받는이유는수인

에 있다. 1653년 제작된 영수사 괘불의 도상을 모

본으로 조성된 청룡사 괘불은 다른 영산회상도와

달리유일하게설법인의수인을한것이특징이다.

좌상형식의 영산회상도는 대체적으로 항마촉지

인의수인을하고있다.

청룡사 괘불탱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 대칭으로 문수ㆍ보현ㆍ미륵ㆍ제화갈라ㆍ관

음ㆍ대세지등6대보살과10대제자, 사천왕ㆍ대

범천왕ㆍ제석천왕ㆍ약사불ㆍ보승불ㆍ아미타불

ㆍ부동존불ㆍ연등불ㆍ미륵불ㆍ4금강ㆍ용왕ㆍ용

녀등이둘러서고, 하단에는법을청하는사리불의

뒷모습이표현된군도형식이다. (055)382-1001

양주석굴암중창복원불사및초안스님사리탑

건립을 위한 서화전이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4월

15~24일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 도일 스님은

불교경전을 비롯해 사군자, 달마도 등 서화 작품

160여점을선보인다.

양주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은“평생 석굴암 중

창과군포교에몸바쳤던은사스님을기리기위해

전시회를 마련했다”며“1998년 입적한 은사스님

의 사리탑도 이제야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02)724-6322 

현대판화계에서 가장 독자성이 짙은 목판화로

평가받는 이상국 선생의 목판화 30년을 돌아보는

전시가 마련된다. 관훈동 인사아트센터는 기획초

대전‘이상국 목판화 1975-2006:침묵의 소리’를

4월5~18일개최한다. 

1970년대초기작부터최근까지의목판화14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작을 담은 작품집 <이상국 목

판화1975-2006>도발간한다. (02)736-1020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회장 전제우)가 제11

회 회원전을 개최한다. 네 차례에 걸쳐 서울과 대

구에서열리는전시회는4월16~18일서울능인선

원대법당을시작으로19~25일서울갤러리랜드,

5월 1~4일 서울 도선사 경내, 9~14일 대구문화예

술회관제5전시실에서순회전시를한다.

강지연기자 jygang@buddhapia.com

도일 스님 서화전(4월 15~24일)괘불탱 보며 불심 키워보자

석가모니 영산회상을 표현한‘청룡사 괘불’.

통도사, 안성 청룡사 괘불탱展

서울 평창동 영인문학관(관장 강인숙)에서 4월

8~30일열리는‘문인시각전2006’에는시인수필

평론가등여러분야의문인들이총출동한다.

영인문학관이 문인들의 시서화를 모아서 전시

회를연것은2001년에이어이번이두번째이다.

이번전시에서는1986년소설가송영이소설가

김동리에게받은글씨를비롯해월탄박종화의마

지막붓글씨, 김지하의묵란, 이외수ㆍ황지우의수

묵화등180여점이전시된다.

강인숙관장은“시ㆍ서ㆍ화일체의세계가아름

다운것은문학∙서예∙미술이모두담겨있기때

문”이라며“문학이 가장 개성적이고 아름다우면

서효율적인방법으로독자와마주서는자리가시

ㆍ서ㆍ화전”이라고설명했다. (02)379-3182

시∙서∙화 일체의 세계 화폭에

전시장으로 봄나들이
상큼한봄바람이부는요즘화랑가에전시바람이살랑살랑불어오고있다. 남쪽에서부터통

도사가괘불탱특별전을개최하고, 목포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는인도세밀화특별전이

열린다. 서울경기일원에서도도일스님의서화전을비롯해문인시각전2006, 불교사진전, 사진

작가김홍희개인전, 이상국목판화전등이줄지어관람객들을유혹하고나섰다. 

싱그러운향기가물씬풍겨나는화랑으로이봄온가족이다함께나들이해보는것은어떨까.

영인문학관‘문인시각전2006’

역사∙문화 생생히 표현

인도 세밀화 특별展(5월 7일까지)

몽골 등 미공개작 전시

김홍희 사진展‘푸른 방랑’

이상국 목판화‘침묵의 소리’展

불교사진연합회 제11회 회원전

‘2003 네팔 카투만두 몽키사원’.

인형들이걸려있는‘2003 네팔카투만두몽키사원’.

‘2000 변산 새만금’.

이상국作‘기다림’.

소설가 이외수의 수묵화.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

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

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삼사순례도

대승사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김용사 부석사

명봉사

봉정사

청량사

10분소요 30분소요

경천호수
(10분 소요)

50분소요

40
분

소
요

40분소요

30분소요

용문사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
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용문사 전용방생터
(5분 소요)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


